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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. 

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민생회복이어야 합니다.

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상황을 관행

처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. 

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가치에도 불구하고, 다수의 

국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씨가 사면되었습니다. 건강상의 이유

가 컸으므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것입니다. 

이명박 전 대통령은,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

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은 중대 범죄자 입니다. 

대통령이 되기 전,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개인비리가 큽니다.  

더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성은 커녕 정치보복을 언급했습니다. 

윤석열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,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

했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은 '윤핵관'이자 

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. 

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는 사적이익을 위해 법원칙도 공정도 무시하

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꾼의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. 

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

대통령이 된 뒤에 책임지기 바랍니다.

문대통령을 처음 만난 자리의 핵심 의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

라 민생회복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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